
70	 리 아호나

루애포 더블유, 10세, 호주 빅토리아

금요일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교생과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모이는 학교 전체 모임에서 제 자작시를 낭송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했어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는데,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어요.

단상에 앉아 제 시를 낭송할 차례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무언가를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니 긴장이 무진장 되었죠.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 가족이 함께 몰몬경을 읽는지가 

생각났어요. 가족 경전 읽기를 생각하다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고,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생각났어요. 곧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박동 소리도 잠잠해졌고, 경건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이 노래책 12쪽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경건은 조용히 앉아서 맘에

하나님 생각하는 것

주 축복을 생각할 때 오는 느낌

경건은 사랑이지요

경건하게 말하고 행해야 하네

그 좁은 길 따라야죠

늘 경건할 때에 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곁에 느껴요

모임에서 긴장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에도 감사함을 느껴요.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경건은 사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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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랑 나누세 값 없이 봉사하여” 

(어린이 노래책, 42쪽)

우리 가족은 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건너편에는 맹그로브 숲이 있었습니다. 

맹그로브 숲은 나무 사이로 강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땅이 무척 

질척거립니다.

사람들은 그 진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진흙 속에 거대한 

통나무들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 들고 맙니다. 집에 물이 차면, 사람들은 밤에 

잠잘 곳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저의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모두 우리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때로는 열다섯 명 정도의 이웃들이 우리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거실로 초대해서 담요를 

나눠 주셨고, 어머니는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튿날까지 우리집에서 그렇게 묵었습니다.

그런 적이 적어도 서너 번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집은 별로 없을 텐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서 재우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 사람들은 달리 갈 곳이 

없잖아.’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부모님의 봉사는 

그저 무언가를 돕고 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봉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웃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난처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성탄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구조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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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딜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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